
상진이가 개미가 되었다. 
나비로, 공벌레로, 지네로, 파리로 왜 자꾸 환생하는 걸까?

상진이는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?

아아악!

#집으로



에라, 모르겠다!
탈모 때문에 가발을 쓴 현준이는 

머리가 미치도록 가려워 가발을 벗었다.
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전을 선사한다. 

#벅벅벅



쿠~아앙!
학교 건물 3층에서 티라노사우르스와 눈이 마주쳤다.

가만, 저 공룡 누군가를 닮았는데?
공룡은 왜 학교를 부수는 걸까? 공룡의 정체는 무엇일까?

#번개 치던 날



백두산 폭발에 사방에 쓰레기 비가 내린다. 
버린 재활용 미술품 로봇도 자꾸 지훈이 앞에 떨어진다.  

캅스 덕분에 지훈이는 쓰레기 대란을 멈출 방법을 찾아내는데…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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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돌아온 캅스



미노의 그림을 보는 어른들마다 잔소리다. 
그런데 한순간 미노의 그림이 
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. 
유머러스한 미노의 기지가 허를 찌른다. 

어휴, 이게 뭐야?

#어린 피카소



신나는 상상과 답답한 현실을 

통쾌하고 조화롭게 담아낸 동화집! 
#생명존중 #쓰레기 문제 #타인에 대한 관심 #놀 권리 #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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